
색체항등성구현시스템개발
연세대 정찬섭 교수팀 , 인간의 시각정보 처리원리 이용

연세대학교 정찬섭 교수팀이 사람의 망막과 뇌에서 시각정보가 처리되는 원리를 이용해 조명이 달라져도

물체의고유한색을인식또는복원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했다.

칼라사진을찍을때조명이달라지면사진에나타난사물의색이달라지게되는데, 카메라에조명효과를배

제하고사물의 고유한 색을 복원할 수 있는 장치가없기 때문으로 사람은카메라와 달리 조명이변해도 사물

의색을일정하게볼수있는능력즉, 색채항등성구현능력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사람처럼조명에 관계없이 사물의 고유한색을 복원할수 있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시각연구자들

의오랜관심사중하나로물체표면에서반사된빛의스펙트럼성분에서조명때문에생긴왜곡을제거할수

있는수리적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매우풀기어려운문제로간주되어왔다.

정찬섭 교수팀의색채항등성구현 시스템은 사람은완벽하지는않지만 빛에 대한 순응과 감각속성의 상대

적처리능력을토대로색채항등성을구현한다는사람의시각원리를응용해만들어졌다.

사람이 감각정보를 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텔레비전 화면에 어떻게검정 색을표현할 수있는가를 통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실내조명 아래에서 보는 텔레비전 화면은 회색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화면에서 나오

는빛의강도를더약하게만들수없지만화면의한영역을밝게하면그에이웃한다른영역의밝기가상대

적으로낮아져검정색으로보이게된다.

비슷한원리를적용해적, 녹, 청세채널별로영상의상대적광도를계산한다음한픽셀의광도를이상대

적광도의비로나누는방식에의해색채항등성을구현했다.

연구에서 개발된색채항등성시스템은각종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활용될수 있을뿐만 아니라칩의 형태

로디지털카메라에내장돼조명이왜곡된장소에서도플래시를사용하지않고자연색의사진을찍을수있도

록해줄수있다. 현재특허출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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